
합성수지 시장회복에 찬물?
유통업소 , 1회용품 줄이기 결의 … 비닐봉투 사용량 150억장

40여개 유통업소 대표들이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율실천을 결의하고 나서 1회용 비닐봉투용 PE 수요

가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2002년 들어 2차례에 걸쳐 전국 70개 백화점 및 286개 대형할인점과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및

장바구니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끝에 1회용품 줄이기 방안에 합의했다.

유통업계와의 1회용 봉투 줄이기 및 장바구니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 배경은 1999년 2월부터 1회

용 봉투 유상판매제를 실시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들어 유통업계 및 시민의 관심 저하로 효과가

정체 또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회용 비닐봉투 유상구매가 아직도 50%에 이르고, 장바구니 이용률은 16.0%로 저조한 상태이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비율

구 분 2000 .4 20 0 1 .5 2002.3
비닐봉투 유상구매 66.3% 48.6% 49.8%
장바구니 사용 25.8% 16.0% 16.0%
기 타* 7.9% 35.4% 34.2%

* 박스를 이용하거나 그냥 들고 가는 경우 등

이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이 연간 150억장에 이르고 있고, 종량제 봉투마다 평균 9개의 1회용 비닐

봉투가 들어 있다는 표본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마구 버려지는 비닐봉투와 합성수지용기 등은 매립지의 용적을 많이 차지해 매립난을 가중시키고, 썩지 않

아 매립지 안정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소각하면 유해물질을 배출시켜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유통업소들은 6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가격을 현재 20원에서 50원으로 인상하고, 1회용 봉투 겉면에 봉

투가격 및 환불에 대한 안내문구를 표시해 비닐봉투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합성수지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해 환경오염을 막고, 상품의 재포장을 자제

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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